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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진 상근부회장(왼쪽)과 쿠팡 장영철 전무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미래인
재 양성 장학사업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복 81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희생 기리고 후손들의 안정적인 학업 뒷받침

2026. 08. 13. 서울 – 쿠팡은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후손의 학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학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
고 있는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쿠팡은 12일(수) 오후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장영철 쿠팡 사회공헌실
전무를 비롯해 김진 상근부회장, 전병인 사무총장 등 광복회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및 상호 협력 방안을 논
의했다. 김진 부회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으로, 광복회의 주요 사업과 독립유공자 예우 및 선양 활동에 함께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쿠팡은 광복회에 장학기금 1억 원을 지원한다. 광복회는 전국 시·도지부의 추천과 장학생선발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학생 20명, 고등학생 40명 등 총 60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대학생에게는 1인당 30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1인
당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광복회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심사를 진행하고, 12월 중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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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
하고 예우하는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쿠팡 사회공헌실 관계자는 “이번 장학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독
립운동의 가치와 애국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업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진 부회장은 “독립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일은 미래세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바로 세우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뜻깊은 지원에 나서준 쿠팡에 감사드리며, 장학생들이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
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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